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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인간 

 국립암센터 이진수(58) 원장의 암에 대한 시각은 독특하다. 

수술을 해서 완치하지 않으면 죽는 병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만성병으로 여기고 잘 달래고 치료하면서 살아갈 궁리를 하라고 한다. 
 

"인간은 늙으면 이런 저런 병에 걸려 어차피 죽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흰머리나 주름살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치료약제가 나오는 덕분에 

암에 걸려도 5 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암도 관리를 잘하면 당뇨와 고혈압처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암 치료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암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 

'암=죽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암은 노화현상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에 따라 노화가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근 폐암 투병 끝에 83 세에 세상을 뜬 미국 영화배우 폴 뉴먼도 

암에 걸려서 죽었다기보다 늙어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 원장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 데도 너무 암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 자신도 언젠가는 암에 걸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 나아가 신앙과 관련돼 있다. 
 

그는 "생명이 있는 자는 언젠가 죽게 돼 있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에 걸려 절망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달란트와 신앙으로 보살피는 것을 소명으로 여긴다. 

암을 완치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안고 가야 할 

'육체의 가시'로 여기는 것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대학시절 영어회화를 배우기 위해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에서 

영어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접하게 됐다. 

당시에는 과학을 다루는 의학도로서 신앙적 갈등이 많았으나 

신앙문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전파를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크리스천인 자신을 보고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직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다. 



그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오지 선교를 가야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 대해서도 못마땅해 했다. 

"크리스천일수록 자기 직장에서 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신학대학이나 가겠다거나, 

다 때려치우고 해외 선교나 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각 사회 영역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전도 방법이라는 얘기다. 
 

이 원장은 세계적인 암치료 병원인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근무하던 1999 년 12 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을 직접 치료하면서 

국내에 이름이 알려졌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일찌감치 최신 의학을 배우러 미국으로 갔다.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49 세에 위암으로 세상을 뜨자 암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9 년 동안 근무하면서 '닥터 리'로 이름을 날렸다. 
 

종양내과 전임강사, 흉부 및 두경부종양내과 교수, 



흉부종양내과 분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1 년 미국 최고 의사(America's Top Doctors)에 올라 

미국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